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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
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
견을 오는 내일(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
원입니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전날까지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학·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
서 "현재까지 내일(15일)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내일(15일)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
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처분할 것"이라며, 만일 박상학 
대표가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당일에 취소할지 하루 이틀 더 검토 후 처분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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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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